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벼 분얼이 주경의 생육 발달 및 출수 반응에 미치는 영향 구명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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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벼의 분얼은 생육형질 중에서 환경변이계수가 가장 큰 형질로 알려져 있고, 분얼과 관련된 이삭수는 수량구성요소 중에서도 

가장 연차변이가 커 수량을 좌우하는 요소로 알려져 있다. 또한 이앙 시 사용되는 성묘, 중묘, 어린모 등 모의 종류에 따라서 

분얼의 발생양상이 크게 달라지는데, 이앙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직파와 어린모이앙에서는 지하부 생육공간이 확보됨에 

따라 육묘판에서 대비 초기분얼의 발생이 왕성하여 분얼이 매우 많게 된다. 이러한 분얼의 차이에 따라 각 개체의 일사량에 

따른 물질의 동화량, 동화산물의 분배정도가 달라지는 등 생리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. 본 실험에서는 분얼의 발생차이에 

따른 출수반응 변화 정도를 구명하여 출수변화 예측의 정밀도 향상 및 출수반응과 관련된 표현형 지표를 제공하기 위한 결과

를 제시하였다. 

[재료 및 방법]

시험에 사용된 재료는 조생종 품종으로 오대, 중만생종 품종으로 새누리를 사용하였다. 이앙은 1/5000a 와그너 폿트를 이용하

여 폿트당 3주씩 파종하였으며, 시비는 질소 9 kg을 기준으로 복합비료를 사용하였다. 온도는 분얼의 다발생을 위해 다소 낮은 

22°C에서, 일장은 12시간조건으로 인공기상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. 분얼은 약 6엽기 이후부터 출수까지 분얼이 발생 

시 바로 제거하였다. 출수의 확인은 각 품종 및 처리별 가장 빠른 출수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
분얼제거 처리에 따른 생육 및 출수반응은 생태형별로 다른 경향을 보였다. 조생종인 오대의 경우, 분얼을 제거한 처리에서 

주경의 최종엽수가 대조구 대비 약 1.7엽기 가량 증가하였으며, 간장 및 수장 모두 증가하여 생육 발달이 왕성하였으며, 출수

기는 약 3일가량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. 반면 중만생종인 새누리의 경우, 분얼을 제거한 처리구에서 엽의 발달 및 간장 등의 

생육은 차이가 없었으며 수장이 다소 증가한 결과를 보였고, 출수기 또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 한편 수확 후 두 생태형 모두 

주경의 이삭당 립수 및 정립의 무게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, 이삭당립수는 약 50%, 정립의 무게는 약 17%가 증가한 결과

를 보였다. 분얼 제거 이후 약 20일간 Hd3a, RFT1 등 출수반응을 조절하는 gene 발현 패턴을 분석 한 결과 새누리의 경우 처리

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, 오대의 경우 분얼을 제거한 개체에서 출수반응을 촉진하는 gene 들의 발현이 다소 빨랐던 것을 

확인 할 수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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